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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추진 배경

  마약밀수 동향 ⇨ 매년 마약밀수 급증, 대형화, 코카인 생산량 증가

 □ 국내 적발이 매년 증가 ,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

ㅇ 우리나라 경유 목적의 최대 규모 밀반입 적발이 빈번*해지고 있으며,

특송․우편을 이용한 마약밀수도 증가 추세

* ’24년 필로폰 2건, 40kg (특송 20kg, 여행자 20kg), 

’25년 대형 코카인 2건, 2,290kg 적발(4월 강릉 옥계항 1,690kg, 5월 부산신항 600kg) 등

 □ 세계적으로 코카인 생산․압수․투약자 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* (’23년)

* 콜롬비아내 불법 재배 등으로 급증, 생산과 소비가 서로를 자극하며 악순환 평가(UNODC)

※ 全 세계 대륙별․국가별 마약 동향 지도 참고 (# 붙임 참고)

  가장 효율적 대책 ⇨ 국경단계 차단, 반입되면 은밀한 거래로 단속 곤란

□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 밀반입으로 추정되며, 국내수요

증가와 해외 대비 높은 국내가격 *으로 밀수시도는 증가 예상

* 필로폰 1g 당 가격은 태국 3만원, 미국 3만 5천원으로 국내 25만원의 1/8 수준 

ㅇ 마약밀수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 *로, 국내 마약사범의

총규모는 실제 적발 건의 약 28배로 추산**

      * 암수범죄(暗數犯罪) :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지 아니한 채 공식적 통계에 기록되지 않는 범죄

     ** 세명대 박성수 경찰행정학 교수, “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”(’19) 

□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*와

외국세관과 국제공조**를 통한 국경단계 선제 대응이 가장 효율적

      * 국내 전체 압수 마약의 78.4%를 통관단계에서 적발(최근 5년 기준)

     ** 국제공조 적발: 2건(’20년) → 5건(’21년) → 110건(’22년) → 68건(’23년) → 140건(’24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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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 여전히 부족한 인프라 ⇨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신종마약 등 대처 역부족

 □ 통관검사․수사 인력 등은 여행객 수, 물동량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나,

검사․단속 인력의 충원은 요원한 상황

1.2배↑
   5.3천명

4.4천명

    90년     24년

[ 관세청 정원 ]

        9.8배↑
13,158억불 

1,348억불

    90년     24년

[ 수출입 ]

         18.1배↑ 

85.9백만명

4.5백만명

    90년     24년

[ 입출국자 ]

ㅇ 밀수차단 실패사례*에 대한 국회 지적과 언론보도 등 우려의 시선 有

      * 영등포경찰서 적발(’23년), 국내 밀반입 후 유통단계에서 붙잡힌 말레이시아인 사례

 □ 기존 장비와 체계로는 나날이 발전하는 마약밀수 은닉수법 적발에 한계

ㅇ 여행자․화물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 장비를 확충하고, 마약 은닉수법

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마약검색 장비 연구 및 도입 검토 必

  단속방안 ⇨ 그간의 단속 노하우를 집대성, 부족한 인프라를 

극복할 수 있는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마련 ․ 시행

 □ 지금까지 쌓아온 단속 노하우를 업데이트하여 고도화된 정책을 마련

ㅇ 마약류 통합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우범정보 입수체계를 확대

하고 정보 분석․활용을 고도화

ㅇ 마약차단을 최우선으로 하는 반입경로별 통관검사 체계를 구축하고,

국내외 공조 강화 , 인력․조직․장비․시스템 등 인프라 확대

 □ 마약밀수 차단 정책 시행과 함께, 국내 마약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

대국민 홍보 및 예방 캠페인을 병행

  ◈ 마약의 국경단계 밀반입 사전 차단을 위해 

관세행정 全 분야의 역량을 결집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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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추진 방향

정 책
목 표

“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”을 위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

◈ 관세청은 관세행정 全 분야에서 

그간의 단속 노하우를 집대성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

「국경단계 마약 밀반입 차단」이라는 관세행정 소임을 완수

6대 추진 과제

1. 마약류 위험정보 통합관리 및
활용체계 구축

 ❶ 마약정보 입수 확대

 ❷ 정보관리와 활용체계 고도화 

2.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

 ❶ 마약차단 최우선 통관검사 

 ❷ 적발 추세를 반영한 

경로별·품목별 기획단속 실시

 ❸ 마약류 밀반입 사각지대 해소

3. 국내외 단속기관 공조

 ❶ 국제 합동단속 작전 확대

 ❷ 국내 마약사범과 함께 

해외 마약 공급자까지 

쌍방향 (듀얼) 단속

 ❸ 국내 단속기관과 공조

4. 단속 인프라 확대

 ❶ 마약 전담조직과 인력

 ❷ 첨단 검색장비와 

시스템 확대

 ❸ 마약검사 전용 시설 및 

전문가·탐지견 양성 

훈련센터 구축

5.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
전문성 강화

 ❶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

위원회 등 상시 점검 

체계 구축

 ❷ 마약 적발·수사·분석 등 

역량 제고

6.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병행



- 5 -

Ⅲ. 주요 추진 과제

 1. 마약류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 

 ◈ 마약 적발을 위해서는 타겟팅할 수 있는 정보 입수 ․ 분석 ․ 활용이 필수

  마약정보 입수 확대

❶ 국내 마약단속기관이 보유한 우범정보 수집 확대 (기존 4개→ 6개 기관)

- (정보입수 ) 마약 밀수․유통 사범의 정보와 함께

투약․밀조 사범 등의 주민번호․여권번호 추가 입수 추진

 ▪(기존) 법무부·외교부·대검·과기부 마약사범 → (개선) 국방부 군 마약사범,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자 추가

      * 관세법 시행령 §263조의3(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) 개정 (기재부 심의 중)

❷ 주요 마약 생산․유통국과 해외 마약정보 네트워크 구축

- (협력창구 ) 마약단속 협력의향서(LOI)를 체결한 아․태 18개국 * 및

주요 마약 출발국 **과 지속 가능한 다자간 소통 창구 구축

      * 캄보디아, 라오스, 태국, 베트남 등 아· 태 지역 국가 // ** 프랑스, 독일, 네덜란드 등

- (수집정보 ) 수시 한국行 마약 밀수출 현지 적발 정보 ,
정기해외 마약 적발사례 등을 수집하여 국내 마약단속에 활용

❸ 마약 밀반입 경로․품목별 단속정보 입수 확대

- (여행자) EU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 (PNR) 확보 추진

 ▪ (기존) EU국적 항공사(5개)에 제출의무 유예 중 → (개선) PNR 제출의무 부여

- (특송) 특송화물의 배송지 정보 제출 의무를 특송업체에서

실제 배송한 자(국내 운송업체)까지 확대

- (원료물질) 마약 원료물질 불법반입 차단을 위해 국내외 제조정보 입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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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 정보관리와 활용체계 고도화

❶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 신설

- (조직) 본청마약정보센터 신설, 세관부서별 마약정보관 활용

- (기능) 적발․외부․분석 정보를 통합한 마약정보는 전국 세관에

신속하게 공유하여 선별․검사․수사 등 마약 단속에 활용

- (시스템 ) 통합위험관리(IRM) 시스템의 마약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

하여 모든 마약정보의 통합 관리․활용 체계 구축

 ▪ (기존) 내부 적발정보만 등록, 활용 부족 → (개선) 적발 · 외부 · 분석 정보 통합관리 · 활용

❷ 마약 우범 여행자․화물에 대한 정보분석․활용 절차 표준화

- (분석․활용) 마약밀수 적발정보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분석으로

생산한 우범지표는 모든 밀수경로에 통합 적용하여 우회 밀수 차단

 ▪ (분석대상) 기존 별도 기준 없음 (분석 누락 우려) → 개선 분석기준 마련

 ▪ (분석기간) 기존 제한 없음 (분석中 추가 밀수 우려) → 개선 정보입수 후 10일내 분석완료

 ▪ (활용방법) 기존 해당분야에만 적용 → 개선 여행자·특송·우편 등 모든 경로에 공통 적용

- (분석결과) 우범자 관리는 APIS*로 일원화, 알림이**는 보조수단으로

활용하고 도출된 우범자는 검사대상으로 필수 지정, 검사누락 방지

      *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 // ** 등록된 여행자가 들어올 때 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

 ▪ (기존) 특정부서만 열람 가능한 알림이와 모든 세관 열람 가능한 APIS를 혼용 →

(개선) 모든 세관이 열람 가능한 APIS로 우범여행자 관리 일원화

❸ 적발 통계 등 관리 강화

- (주요현황) 마약 관련 주요 동향(대륙별․국가별 특이사항, 적발 시사점 등)을

정기적으로 업데이트, 대외 설명 및 대내 선별․검사 자료로 활용

- (실제가격 등) 조사 시 실제거래가격․결제방법(환치기, 가상자산 여부 등)

등을 필수 조사, 기간․지역․거래방법․급등락 등 연관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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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 통관단계 반입경로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.

 ◈ ❶마약 차단 최우선의 통관검사, ❷적발 추세를 반영한 기획단속, 
❸환적화물 등 사각지대 해소로 마약 밀반입 시도를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

  마약 차단 최우선 통관검사

❶ 여행자 신변은닉 등 차단을 위한 검사제도 보완

- (검사) 신변․기내수하물에 은닉한 마약을 적발하기 위해

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 (Landing 125*) 실시

      * 인천공항 T1 시범운영 (‘25. 1월 ∼ 3월) → T1 본격운영 (’25. 4월 ∼) → T2 확대시행

- (법령) 마약은닉 의심자 신체 검색 근거를 명확화 (관세법 개정)하여

적극적 검사업무 수행 기반 마련

 ▪ (기존) 물품·운송수단 등에 대한 일반적 검사권한 → (개선) 사람을 포함한 신변검색 근거 명확화

❷ 특송․우편화물 마약 전담․집중 검사 및 통합 위험관리

- (집중검사 ) 마약 우범국發 전담 검사대를 설치하고

적정 판독시간 (7초 이상)을 보장하는 X-Ray 집중판독제 시행

 ▪ (기존) 물류흐름 고려 3초 이내 판독 → (개선) 마약검사 전담 라인 설치 및 고경력자 중심 집중 판독

- (위험관리 ) 최신 마약사범 정보 등을 활용하여 우범 발송업체의

해상특송․국제우편 연계 적발 D/B를 구축, 운송업체․수취인별 위험관리

 ▪ (기존) 항공특송 우범화물 선별시스템 활용 → (개선) 해상특송·국제우편까지 확대

❸ 일반 수입화물 물류 흐름별 * 2단계 마약 검사

      * 적하목록 제출(입항) → 양륙 →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→ 창고 반입 → ②수입화물 검사 → 반출

- (관리대상 ) 주요 항만(부산․인천․평택 등)에서 특별 마약검사팀을 운영,

화물 양륙 후 창고반입 전에 우범화물 집중검사

※주요 항만 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 구축

- (수입검사 ) 국내외 마약적발 패턴을 반영하여 선별기준을 개발하고,

휴대용․차량 이동형 X-Ray를 활용하여 화물 검사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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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❹ AI X-Ray를 활용한 판독 이중화

- AI X-Ray를 활용하여 마약우범 화물을 1차 선별․검사, 비선별

화물은 X-Ray 전담직원이 2차 선별․검사하는 이중 판독 시스템 구축

 ▪ (기존) X-Ray 판독 > 이상 無 > 반출 → (개선) AI 판독 > X-Ray 판독 > 반출  

  ❺ 마약 탐지견 추가 배치 및 탐지활동 확대

-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밀수 대응을 위해 탐지견을 미운용 항만에

우선 배치*하고 공항만 우범여행자에 대한 탐지활동 대폭 확대**

     * 속초항 배치(‘25.7월∼, 2두), 부산항· 울산항은 추가 배치 // ** 여객터미널 기준 일 12회 → 16회, 33%↑

 적발 추세를 반영한 경로별·품목별 기획단속 실시

ㅇ 트렌드와 적발통계를 바탕으로 경로별․품목별 기획단속 실시

 [예시#1] 최근 마약류 밀수 동향

ㅇ 페루․에콰도르 등 중남미發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 연이어 적발

일자 내용 비고
’25. 4.  페루발 코카인 1,690kg 적발 (선박내 기관실 은닉) 옥계항
’25. 5.  에콰도르발 코카인 600kg 적발 (공컨테이너 이용) 부산신항

    * [유엔 마약범죄사무소(UNODC) World Drug Report 2025] 최근 아시아 지역이 
코카인의 종착지 또는 중간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

   ⇨ 중남미發 선박 및 공(空) 컨테이너 집중검사

 [예시#2] 적발 통계

ㅇ ’25. 7월 여행자의 케타민․대마초 적발 증가,
특히 대마류는 2년간 9∼10월 적발 ↑

구분
(적발량)

여행자 여행자 대마류 적발 건수(‘23년/‘24년)
필로폰 케타민 대마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

’23 79,210 22,325 14,712 6 / 5 3 / 4 0 / 2 5 / 2 6 / 3 4 / 7
’24 94,829 7,773 9,4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

’25. 7월 55,261 28,356 22,762 2 / 11 0 / 4 11 / 10 6 / 8 6 / 4 5 / 1

   ⇨ 9∼10월 대마초 우범 여행자 검사율 ↑

※ 성공적 단속을 위해 필요 시 조사․통관․감시 등 全 분야 동시 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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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 마약류 밀반입 사각지대 해소

❶ 환적화물 집중검사제 도입

- (해상) 환적 컨테이너 집중검사 기간 운영, 우범화물 선별기준을

개발하고 차량형 X-Ray(ZBV)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검사 강화

- (항공) 국내외 수사기관 등의 단속정보를 활용하여 Sea&Air 환적

화물에 대한 출항 전 개장검사 실시

❷ 마약류 원료물질 통관관리 강화

- 마약 원료물질 선별기준 고도화(제조정보 반영 등)로 우범업체 관리를

강화하고 , 휴대용 라만분광기*를 활용한 현장 검사를 강화

      * (라만분광기) 레이저를 이용, 최대 12,000종 물질을 1분 이내 분석 · 판별

❸ 위치정보를 활용한 우범선박 선별․검사

- (선별강화) 통합항만감시시스템(IN-POSS) 항적정보를 활용, 비정상 이동,

우범항구 경유, 선박자동식별장치 차단 여부 등으로 우범선박 선별

- (검사강화) 동․서․남해 권역별로 선내․선저(수중드론 활용) 정밀검사 확대

❹ 공항만 출입자 및 출입차량 감시 강화

- (사람) 공항만 종사자와 선원 등을 이용한 밀수 차단을 위해

CCTV 감시를 강화하고 선원* 등의 마약 휴대 여부 검사 강화

      * 하선자 명단을 제출받고 우범국發 선박의 선원 등 하선 시 집중검사

- (차량) 항만공사 등 부두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우범차량 부두 출입시 검색

❺ 지역 공항 우회반입 차단

- 지방공항만 통관직원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정보분석, X-ray 판독,

마약검사 기법 등을 공유하고 정기 순회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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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국내외 공조를 활성화하겠습니다. 

 ◈ 글로벌 합동단속, 해외 마약공급자 단속으로 국내 마약 반입 이전 단계에서 

대응을 강화하고 국내 단속기관과 공조로 마약수사의 실효성을 제고

  국제 합동단속 작전 확대

❶ 주요 마약 출발국과 합동단속 작전 확대*(기존 5개국 → 10개국)

     * ’22년태국→ ’23년 추가베트남· 네덜란드→ ’24년 추가말련· 미국→ ’26년 예정독일· 캄보디아· 라오스· 캐나다· 프랑스

- 캄보디아, 라오스․미얀마를 추가한 골든트라이앵글 全지역과 공조*,

한국行 우범화물은 출발국 국경과 우리 국경에서 각각 정밀 개장검사

      * 범죄조직의 이동 가능성 대비 

❷ 다자 국제 합동단속 선도

- WCO RILO AP와 공동으로 아․태 지역 마약공급망* 차단을 위한

마약류 국제 합동단속 (OP Pacific Shield**)을 매년 추진

      * (생산) 골든트라이앵글 등→(경유) 동남아시아(태국·말련등) →(도착) 아태 전역(한국·일본·호주 등)

     ** (‘25) 한국 주도, RILO AP 35개 회원국 및 ASEAN 국가 참여

- ’26년에는 UNODC (유엔마약범죄사무소), UNINCB (유엔국제마약통제위원회),

INTERPOL (국제형사경찰기구)과도 다자간 협력을 확대

  국내 마약사범과 함께 해외의 마약 공급자까지 쌍방향 (듀얼) 단속

ㅇ (현황) 특송․국제우편 이용 마약류 반입(전체 단속의 76% 비중)과

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위주 단속 (해외 공급자 단속에는 한계)을 실시

ㅇ (대응) 적발 시 배송정보(발송인․송장번호․전화번호․주소․품명 등)

관리를 의무화하고 해당 정보를 마약발송국 단속기관에 제공,

필요 시 합동단속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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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1단계입력 의무화 ) 특송․국제우편 마약 적발건에 대해 배송정보를

입력 (’25. 7월 이후 건 우선 입력)

- (2단계자료제공 ) 올 하반기 적발실적부터 특송․국제우편 적발비중이

높은 국가 대상* 우선적으로 자료 제공**

      * 태국 60% > 미국 13% > 독일 6% (중량 順, ’24년 기준)

     ** 추후 정보제공한 해당국가와 합동단속 추진 및 단속결과 통계관리로 효과성 제고

※ (선별활용 ) 현재 발송인 정보 C/S 등록은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

상황이나, 입력 관리가 된다면 반입검사에도 유용한 정보활용* 가능

      * 例) 마약 적발이 빈번한 발송인, 주소지, 전화번호 등은 검사율 ↑

ㅇ (기대효과 ) 공급자 단속으로 특송․우편의 마약 밀반입 예방 ,

한정된 자원 투입없이 불법 공급자 단속 효과

▪ (추진일정) 배송정보 입력 의무화(∼’26. 2월) → 태국, 미국 등 해외발송국가 사전 협의

(∼’26. 1분기) → ’25.下 공급자 정보 제공(’26. 4월)

  국내 단속기관 공조

❶ 국내 단속기관과 수사협력 체계 구축

- 세관․경찰간 정기적 소통․협력 체계* 구축으로 업무 협업 및

합동수사 등 적극적 수사협력 추진

      * 연관 사건의 사실관계 최우선 확인 체계 구축, 관세청-경찰청간 마약단속 협력회의 등

- 세관․검찰․경찰 등과 마약사범 합동분석팀을 구성하고, 관련 정보를

공유․분석 (긴급대응 필요시 즉시)하여 도출된 우범자 집중검사

❷ 범정부 마약범죄 단속 협의체 적극 참여

- 국조실․식약처․검찰․경찰 등 국내 마약단속기관이 참여하는

범정부 마약범죄 단속 활동*에 적극 참여하여 마약범죄 척결 지원

      *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파견, 마약범죄 특별수사팀(인천 · 부산 지검 파견), 

마약류대책협의회(정기 · 수시회의),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(연 2회 특별단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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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. 단속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. 

 ◈ 첨단화·지능화되는 마약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
❶전담 조직·인력, ❷첨단 장비와 시스템, ❸마약전담 검사시설 등 보강

  마약 전담 조직과 인력 보강

❶ 여행자 분야 마약검사 등 전담인력 재배치 (13개팀 62명)

- 마약검사 전담팀 (통관)과 수사지원팀 (조사)이 전국 공항 마약 전담

검사대 (신규 설치)에서 합동 근무

구분
인천공항

T1

인천공항

T2
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

전담검사대 4 4 1 1 1 1 1

마약검사(명) 12 12 2 4 4 2 4

수사지원(명) 6 6 2 2 2 2 2

전담인원(계) 18 18 4 6 6 4 6

- 사건인계(통관→조사)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마약검사에 집중 ,

피의자 확보 및 공범 여부 등을 현장에서 빠르게 조사

- ’26. 1월∼ 6월 (6개월간) 시범운용 후 정규화 진행

※ 시범운용 실시 후 특송․우편 등 분야로 확대 추진

❷ 수사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

- 특송․우편을 이용한 마약밀수 증가*에 따라 수취지 중심 통제배달

수사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**

      * (특송) 193건(’23년) → 235건(‘24년) // (우편) 329건(’23년) → 420건(‘24년) 

     ** 주요 적발지인 인천공항과 원거리인 부산, 대구, 광주 등 우선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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❸ 특송․우편․휴대품 조직 재설계 및 인력 증원

- (특송․우편) 정보분석 전담부서 신설 등 각 단속 기능의 전문성을

최대화하기 위한 조직 재설계 및 인력 증원 추진

 ▪ (단속절차) 정보분석 → 신고내역 검증·선별 → X-Ray 검색 → 물품 검사

 ▪ (조직재설계) 기존 총괄과內 1개팀 정보분석 → 개선 정보분석 + 검증 · 선별 전담과 신설

- (휴대품) 여행수요 회복*과 공항만 시설 확장**에 따른 인력증원

      * (입국자) 4,356만명(’19년) → 4,295만명(‘24년) // ** 인천공항 확장으로 감시영역 2배 이상 확장

❹ 마약전담 분석센터 구축

- 신종 마약 확대 등으로 분석량이 폭증 *하고 있어, 효율성과 보다

정밀한 분석을 위해 중앙관세분석소와 인천공항본부세관 내 마약전담

분석센터 구축 추진

      * (인천공항 분석실) 1,191건(‘16) → 3,360건(‘24), 182% ↑ 실무자 인원은 8명으로 변동없음

  첨단 검색 장비와 시스템 확대

❶ 주요 공항만에 첨단 검색장비 지속 도입

- (신규 도입) 마약류 등 유기물 적발에 유리한 후방 산란방식 기능을

추가한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 순차적* 도입

      * 부산 신항 1대 최초 도입(‘25. 12월), 이하 내용년수 고려하여 순차 교체

- (확대 도입) 마약적발에 효과성이 확인된 밀리미터파 검색기,

라만분광기, 이온스캐너 등 마약탐지 장비를 확대* 배치

      * (밀리미터파) 현재16대 → ’25년+218대 → ‘26년+1533대,  

(라만분광기) 현재19대 → ’25년+423대 → ‘26년+528대,   

(이온스캐너) 현재99대 → ‘25년+8107대 → ‘26년+511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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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❷ 관세청 자체 R&D를 통한 첨단기술 도입

- (X-ray) 컨테이너 은닉 마약류 적발을 위한 AI X-Ray 기술 개발

- (후각센서) 컨테이너 내부 기체를 포집․분석 탐지하는 지능센서 개발

  ❸ X-Ray 동시구현시스템 확대 등

- X-Ray 판독직원이 마약우범자(APIS 검사대상) 화물임을 알 수 있도록

화물정보와 X-Ray 영상을 동시 표출하여 판독의 정확성을 제고하는

동시구현시스템을 인천공항 T2와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설치

 ▪ (기존) 인천공항 T1 설치 → (개선) 인천공항 T2, 지방공항 확대 설치

❹ 마약적발에 활용 가능한 상용 장비 도입과 연구회 운영

- 은닉 마약에 부착하여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한 GPS탐지기 시범 도입*

      * 부산세관 1대 시범 도입 · 운영, 실효성 판단 후 전국 확대 검토

- 현장에 필요한 신규장비 발굴을 위한 ‘장비 연구회 ’ 운영

  ❺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

- 공급망 정보 기반의 新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위험 마약물품

집중 검사

 ▪ (기존) 해외직구 확대로 해외공급업체(발송인), 거래정보(품명 등) 위험도 관리 한계 →

(개선)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고위험(미등록 발송인 등) 물품 집중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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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 마약검사 전용 시설 및 전문가·탐지견 양성 훈련센터 구축

❶ 국제우편물 세관 전용 검사센터 구축

- 충분한 X-Ray 판독 시간, 복수 판독, 마약 전용 검사실 운영 등을

위한 국제우편물 전용 세관 검사센터를 구축

구 분 기 존 개 선

➀세관 검사라인 ▸ 우정본 우편물 분류 우선 ▸ 마약 통관 · 검사 전용라인 구축

➁검사 설비 규모 ▸ 1개 라인 운영(통상기준) ▸ 3개 라인으로 확대(통상기준)

➂X-ray 판독 ▸ 개별 X-ray 부스와 단수판독 ▸ 통합판독실 복수 판독

➃마약 검사공간 ▸ 전용 검사공간 부재 ▸전용 검사실 마련 (면적 5배 ↑)

➄탐지견 탐지구간 ▸ 탐지구간 5m, 전용공간 부재 ▸ 탐지구간 2배, 휴게공간 마련

❷ 국제 이사화물 검사 시설 확충

- 이사화물 장치장을 증축하여 전량검사가 가능한 인프라를 확충하고,

성수기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이사화물 검사 대폭 확대

 ▪ (기존) 면적 1,782.8㎡, 장비 X-Ray 2대 → (개선) 면적 7,697.8㎡, 장비 X-Ray 4대 등

❸ X-Ray 판독 훈련센터 신설

- X-Ray 판독훈련센터 *를 신설하고 최신 은닉 수법을 반영한

마약류 검색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 검색 인력 양성

     * 관세인재개발원에 전문 교육시설 설치(‘25년말), 관세청과 타 기관 직원 대상 X-Ray 검색 교육 실시

❹ 마약 탐지견 훈련센터 확대․개편

- 정부부처 유일 마약탐지견 육성기관인 ｢탐지견훈련센터｣를 ｢마약

탐지견센터｣로 확대․개편하여 국내외 마약탐지견 수요에 총괄 대응

     * 훈련동 · 견사동 시설 증축 (’28) → 탐지견 확대 양성 (98두 → 150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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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 상시 점검하고 전문성(통관검사·수사·분석 등)을 강화하겠습니다. 

 ◈ 통관검사, 국내외 공조, 단속인프라 등을 상시 점검하는 마약단속체계를 구축하고 

세관의 통관검사·수사·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마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

 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

❶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 출범

-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, 정기 회의를 통해

마약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(마약수사 정책, 제도개선 등) 논의

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

통관적발 분야 수사 분야 국제공조 분야

▪ (구성) 관세사·명예세관원 등

▪ (내용) 위험물품 반입동향 등 공유

▪ (구성) 판사·검사·변호사·교수 등

▪ (내용) 수사제도, 개선 권고 등

▪ (구성) HSI·DEA·FBI 지부장 등

▪ (내용) 국제동향 공유 등

❷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정례화

- 추진단(단장 : 관세청 차장) 회의를 분기별 정례화하여

정기적으로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

 ▪ (기존) 현안 발생 시(’23년 1회, ’24년 4회, ’25년 4회) → (개선) 정례화(분기 1회), 수시 현장점검

❸ 통관․수사 실무협의체 운영

- 국제조사과장을 단장으로 통관․수사 실무협의체 *를 신설하여

통관부서와 수사부서 간 최신 마약정보 및 적발사례 즉시 공유

      * (통관) 수입 · 여행자통관 · 특송 · 우편 담당 사무관, (조사) 국제조사과 사무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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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 마약 적발·수사·분석 역량 제고

❶ 통관검사 및 마약수사 전문성 제고

- (검사 전문성) 물품 특성별(특송․우편․휴대품․대형화물 등), 경력별

(신규․전입․경력․팀장 등) 맞춤형 역량 강화 커리큘럼 구성, 마약

은닉 수법별 검사 교재 제작, 학습 동호회 (검사기법) 지원 등

 [ 마약수사과정 운용 예시 ]

 ▪ (기존) 마약조사 실무 과정으로 연 2회 실시 (대상·수준 미구분으로 교육효과 한계)

 ▪ (개선) 기초와 실무 과정을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

    - (기초) 매년 1월 정기인사 이후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, 

범칙조사시스템 실습 등 기초교육 실시 (2~3월)

    - (실무) 마약수사 경력 2~3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수사 성공 또는 실패 사례의 

시사점을 중점 논의하는 등 실무교육 (하반기)

- (수사 전문성) 체포술, 범죄수익 환수, 가상자산 추적 등 전문교육,

해외정보요원 양성, 태국 소재 美 법집행 교육기관(ILEA*) 파견 교육 등

      * 美 국무부가 외국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마약, 가상자산 등 교육프로그램

❷ 마약류 의심물질 분석역량 강화

- 신종마약류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, 해외 반입 의심물질에 대한

분석* (정밀분석 → 분석데이터 해석 → 화학규조 규명) 확대

      * 중앙관세분석소는 신종 합성마약(메스칼린 유사체)의 화학 구조 세계 최초 규명(’25. 2월)
인천공항세관은 암페타민 계열 등 총 5종의 신종마약류 확인(’25년) →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

- UNODC, WCO 등 국제 마약류 분석전문가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,

신종마약류 정보 및 분석사례 수집․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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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. 예방 캠페인을 함께 하겠습니다. 

 ◈ 앞서 준비한 마약밀수 차단 정책과 더불어, 

국내 수요 억제를 위해 관세청의 마약단속 활동 대국민 홍보를 병행 

□ 마약단속의 일련의 활동 (연간)을 하나의 스토리 형태로 구성,

캠페인과 홍보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추진

⇨ 목적은 마약에 대한 국민 경각심 제고 및 마약범죄 예방을 홍보

’25. 12월

▪ 마약단속 종합대책 발표

▪ 마약류 반입 예방 캠페인 (주요 공항만)

▪ 공항 여행자 대상 마약 반입 유의 홍보 (식약처 합동)

▪ 특송화물, 국제우편, 지방공항 등 단속현장 점검

(보도자료 배포)

’26. 1월

▪ 마약 탐지견 활동상 등 홍보 

▪ 10대 청소년 교육(예방) 순회 교육 및 홍보 동영상 배포

▪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

▪ 마약밀수 검거 동향 보도자료 배포 (1월말)

’26. 2월
▪ 마약관련 언론 기고, 방송출연 등 (관세청장)

▪ 전자상거래 이용 마약 밀수 사례와 주의사항 등 홍보

’26. 4월 ▪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

’26. 6월 ▪ 세계 마약 퇴치의 날 행사 참석

’26. 7월 ▪ 휴가철 대비 마약류 반입 예방 캠페인 (공항만)

수시
▪ 마약 적발 시 보도자료 (수시)

▪ 글로벌 합동단속 실시 등


